
= =ㅑ

 翰罷
ㄴ

■
τ
■
η

SΓ&판타지 도서관은 2009년 3월  개관했

다. 일반 도서관에서 구하기 힘든 SΓ(공상 과학

소설) 서적을 대중과 공유하고자 SF 마니아 겸

게임 시나리오 작가인 전홍식씨(36)가  팔소매

를 걷었다. 전씨가 소장한 책 7000여 권 외에

SF 전문 출판사 황금가지가 기증한 책 300여

권이 모이면서 도서관이 갖춰졌다.

올샤 대사가 이날 SF&판타지 도서관을 찾

라하〉와 체코 대표작 19편을 묶은 〈체코 단편

소설 걸작선〉이 지난 3월과 7월  나왔다.

‘체코 3부작’을 구상한 것은 올샤 대사가 한

국에 부임한 2008년  9월 . 출판사 대표와 번역

자·작가를 불러 파티를 하는 자리에서 체코 문

학을 알리는 작품집을 만들어보먼 어떻겠느냐

는 얘기가 처음 나왔다. 카프카·얀 네루다·쿤

데라 등 그간 한국에 알려진 체코 작가가 없었

던 것은 아니지만 체코 문학의 매력을 제대로 전

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

중에서도 올샤 대사가 꼭 알리고 싶었던 것이

체코 SF 소설이었다. 체코야말로 SF 소설 강국

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체코는 로봇(robot)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만큼 SF에 대한 관심이 높다. 1920년  〈로섬의

인조인간〉이라는 작품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신

하기 위해 개발된 로보타(robota)가 인간에게

대항한다는 상상력이 처음 싹튼 곳도 체코이다.

그 뒤 체코는 SF 장르를 중심 문학으로 끌어올

린 대표 국가가 됐다. 현재 체코에서 활동 중인

SΓ 클럽은 약 30개 . SF 잡지도 월 2만  부가량

판매된다. 인구 5000만명 인 한국에서 유일한

SF 잡지 〈미래경〉이 500권도 팔리지 않은 것과

는 대조적이다(체코 인구는 약 1000만명이다).

공산주의 환경 이 SF 소설 만개시커

올샤 대사는 공산주의 치하의 독특한 환경

도 SF 소설을 만개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

다. “1989년  공산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완전

고용 상태에 있던 체코 국민은 낮에는 정부가

원하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다. 그 결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꾸준

한 글쓰기를 통해 자신만의 경험과 사고방식을

작품에 녹여냄으로써 설득력 있고 수준 높은

SF 소설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제대로 된 시체답게 행동해!〉에 작품

이 수록된 작가들을 보면 건축가·그래픽 디자이

너·정신의학자·미생물학자·물리학자 등 직업군

이 다양하다.

올샤 대사 자신도 SΓ 마니아다. “저는 여덟

살이 되던 때 처음 SF 소설을 접했어요. 미지의

세계를 상상하고 수수께끼를 찾아가는 과정을

좋아했습니다.”
 
고고학자가 되고 싶었던 소년

은 죽어 있는 행성에 주인공이 찾아가는 SΓ  소

설을 특히 즐겨 읽었다.

막 20대가 되던 1980년대 중반, 그는 체코

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던 SF 클럽 ‘스펙트라’

“프라하의 연인은

SF 소설 강국인 체코의 작뜹을 한국 독자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열렬한 SF 소설 마니아인 야로슬라프 올샤 주한 체코 대사의

노력 덕이다■ 그가 한국의 SF 소설 마니아와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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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외국인이 들어섰다. ‘SF&판타지 도서관’
 
폿 하고 해설을 맡아 펴낸 ‘체코 3부작’

 

중 세 번째

말이 붙은 회색 대문이 그의 몸집보다 작았다. 작품이다. 수도 프라하를 배경으로 카프카와
야로술라프 올샤(47) 주한 체코 대사였다. 얀 네루다 등 작가 14명이 쓴 소설을 모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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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슬라프 올샤 주한 체코 대사(위 )는  한국 SF 소설의 척박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한국에 부임하기 전 그는 한국 SF 소설을

한 권도 읽어본 일이 없다고 한다. 영어로 번역

된 책이 한 권도 없어서였다. 북한에서 SF 소설

두 권이 영어로 번역됐다는 정보를 얻고, 평양에

서 한 권을 수집한 일이 있었다. 그는 “솔직히 재

미는 없었지만, SΓ 소설 번역본이 북한에 있다

는 사실이 기뻤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SF 소

설 번역본이 너무 많아서 수집을 포기해야 할 정

도였다”라고 말하는 그는 한국의 척박한 현실

을 안타까워했다. “지난해 출간된 장르 소설

2000여 권 가운데 SF 소설은 20여 권에 불과

했다고 들었다. 소설이 어려우면 영화로 먼저 SF

물과 가까워지는 방법도 있는데 아쉽다. 그런데

한국산 SΓ 영화 〈디워〉를 봤지만 흥미롭진 않

았다. (웃음)”

이날 SΓ&판타지 도서관에 모인 한국 독자

20여  명 앞에 선 올샤 대사는 “SF 마니아는 서

로 얼굴만 봐도 즉시 마음이 통합니다. 모두 순

식간에 친구가 되지요”라고 첫인사를 건넸다.

한국 SF 마니아들이 환호했다.

이번 체코 SF 걸작선의 표제작 〈제대로 된

시체답게 행동해!〉는 ‘시체’
 

퇴마사를 소재로 한

SΓ이다. 밤마다 유령이 나타나자 집주인이 퇴

마사를 불렀는데, 알고 보니 유령을 물리치기

위해 나타난 중년 남성과 20대 청년이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존재였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

을 쓴 야나 레치코바는 신경과 의사로, 전문 분

야인 의학 지식을 활용해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물질을 개발하고 주입한다는 내용을 SΓ 소설

에 적용했다.

이번 책의 공동 편집자인 서울 SF아카이브

박상준 대표는 “체코는 우리에게 익숙한 작가

카프카와 쿤데라를 낳은 전통적 문화 강국이

다.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들을 통해 체코 SF의

진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올샤

대사는 “유럽을 여행하는 한국인에게 프라하가

인기 있는 관광지로 꼽히는 것을 안다. 프라하

뿐 아니라 체코 문학에도 한국인이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

의 회장이 되었다. 체코 최초의 SF 월간지 〈이

카리에〉 창간에도 간여했다. 이 잡지는 체코 SF

클럽 이 수여하는 ‘체코 최고의 펜진(Fanzine)’

으로 꼽혔고, 유럽 S耳협획가 뽑은 
˛
유럽 최고의

팬진’에도 선정 되었다고 한다.

외교부에 들어간 1992년  이래 그는 본격적

으로 세계 각지의 SF 소설을 수집해왔다. “특히

영미권이 아닌 지역의 소설을 수집하려 애썼다.

미국과 영국의 SΓ는 너무 흔한 반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는 SF 소설이 한 권도 없는 경우

가 많았다. 어떤 나라든 서사 구조가 미국 영웅

주의를 닮은 게 많아서 늘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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